경제-교육난에 이민 급증 
올해 1만5000명선...IMF때보다 늘어, 대부분 30-40대 
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심모(41·컴퓨터 프로그래머)씨는 이번 겨울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다. IMF 전 대기업 전산실에서 근무했던 심씨는 98년 기업 구조조정 때 일자리를 잃었다. 다행히 벤처 붐이 일어 쉽게 재취업할 수 있었다. 월급도 크게 줄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벤처인력 구인난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. 

	관련기사 

· [‘테헤란이민’] 벤처인들 ‘해외로’ 
· [‘별거이민’] 가족 보내놓고 가장은 ‘생업’ 



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잠시 재미를 보기도 했다. 그러나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모든 상황은 3년 전으로 돌아갔다. 주가는 3분의 1로 줄었고, 탄탄해 보이던 닷컴기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. 한 달 70만원 정도인 아들(9), 딸(6)의 사교육비를 더 이상 부담하기 힘들었다. 마침 친구가 이민 떠나는 것을 보고 심씨도 떠나기로 결심했다. 

